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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최후의 서

내 용

이것은,

얼굴 모를 약탈자에게 고하는

최후의, 최후의 서

수없이 지새운 새벽은

형광색 도박 광고로 범벅된

불법 사이트의 무감각한 불빛에

밝을 새 없이 도둑맞았고

영혼을 떼내어 빚은 아이들은

남의 워터마크가 박힌 채

무료라는 가벼운 이름 아래

여러 손가락 사이를 배회하는데

나는 우두커니 서서

서리 맞아 차가운 빈손을 본다

칼보다 강한 것이 펜이라던데

그 펜을 꺾는 것은 결국 이기심

당신이 앗아간 것은 내 젊음뿐 아니라 

다시 열리지 않을 내일의 이야기

이것은 최후의, 최후의 서

끝내 오지 않을 종장으로서 건네는 

변화를 바라는 묵언의 문책


